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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■ 신 간

황순원문학상, 이효석문학상, 오늘의 젊은 

예술가상, 한국일보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평

범한 삶의 의미를 다시금 발견하게 하는 작품

으로 평단과 독자들의 사랑을 동시에 받아온 

소설가 윤성희의 신작이다. 

우리 주변에서 찾아낸 듯한 보통 사람들의 

삶과 일상, 그 속의 기쁨과 슬픔을 담은 이야

기를 선보여온 윤성희는 이번 소설에서도 변

함없는 모습으로 작고 평범한 삶에 얽힌 사

연을 일상의 차원에서 세밀하게 엮어낸다. 특

히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 듯, 실제로 일어

난 사건인 듯 구체적인 실감으로 가득한 장

면 장면에서 윤성희 특유의 풍성한 이야기가 

펼쳐지는데, 오로지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을 

바라보는 윤성희만이 그려낼 수 있는 삶의 진

실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. (인터넷교

보문고의 책소개 중에서)

■ 윤성희 지음 | 창비 펴냄 | 312쪽

상냥한 사람

영화 / 신간

■ 영 화

● 감독: 게리 도버먼

● 출연: 패트릭 윌슨 (에드 워렌 역)

               베라 파미가 (로랭 워렌 역)

               맥케나 그레이스 (주디 워렌 역)

               사마라 리 (비 역)

               스티브 콜터 (고든 신부 역)

               스티븐 블랙하트 (토마스 역)

● 러닝타임: 100분                      ● 등급: R

● 개봉일: 2019년 6월 19일       ● 장르: 공포, 스릴러

 [줄거리]

퇴마사 워렌 부부는 저주 받은 인형 애나벨을 발견하고 집

에 있는 오컬트 뮤지엄 진열장에 격리시킨다. 

또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워렌 부부가 떠

난 사이, 집에 남아있던 10살 딸 주디와 베이비시터는 ‘절대 들

어가지 말라’는 경고를 어기고 마는데… 

 탈출한 애나벨은 모든 악령들을 깨우고, 잊을 수 없는 

공포의 밤을 준비한다.

“애나벨이 그 집의 모든 악령을 깨웠다”

Annabelle 
Comes Home


